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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유정은 승려의 신분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 일본에 들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담화하고 끌려간 동포를 데려왔다. 조정의 대

신들과 사대부들은 국난을 당해 충의를 다했다며 당상관직을 제수하고 선조 3대를 추증했

다. 그리고 백성들은 유정을 도술을 부려 일본인을 굴복시킨 신승(神僧)으로 만들어 자신들

의 한 맺힌 울분을 풀고자 했다. 하지만 유정은 국난을 당해 국왕과 중생의 은혜를 갚고 

포악한 왜적들의 악행을 멈추겠다는 자비심으로 참전했다. 그리고 한시바삐 전쟁을 마치고 

산속으로 돌아가 수행하기를 염원했다. 

임진왜란이후 유정의 활약에 대해 일반 사대부들은 유가의 전통사상인 충의로 유정을 

평가했다. 그러나 유정과 오랫동안 교류한 사대부들은 법력을 갖춘 자비로운 고승으로 이

해하며 국난에 당해 산문을 나왔지만 다시 산으로 들어가 수행에 전념하기를 바랐다.    

임진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을 겪은 뒤 지역의 유림들은 흐트러진 향촌사회의 질서를 복

구하고 향촌지배세력으로 지위를 확고히 하려 했다.  유교이념으로 향약을 만들고 존경받는 

사림의 인물과 국난에 순절한 충신들을 배향하는 서원과 사우를 세워 충의와 예를 강조했

다. 1 8세기초 밀양 사림에서도 임진왜란당시 활약한 유정을 지역출신 충신으로 보아 사당

을 세우길 건의해 표충사를 창건했다.   

유정의 5대법손인 남붕(南鵬)은 표충사 건립을 계기로 대대적인 유정의 현창사업을 하면

서 사대부들의 비문과 시문을 받았다. 이들 시문들은 유정의 보은과 자비를 말하기도 했지

만 대다수가 조헌 고경명 김천일 곽재우 같은 의병장들과 더불어 충의를 다한 충신으로 

평가하며 겉은 불자이나 속은 유자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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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표한 ‘사명당 유정의 충의에 대한 사대부의 평가’를 수정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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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는 말

정도전을 비롯한 조선 개국의 사대부들은 전왕조의 정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

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불교를 배척했다. 태종은 11종이

던 불교종파를 7종으로 통폐합했고 세종은 7종을 다시 선 교 양종으로 대폭 축소했

다. 세조가 잠시 불교를 중흥하기는 했으나 연산군은 승과를 폐지하고 중종은 경국대

전에 도첩제를 삭제해 승려가 되는 길을 없앴다. 명종대에 문정대비가 승과를 부활하

고 숭불정책을 폈으나 문정대비의 사후에 승과는 곧바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잠시 부

활한 승과에서 청허당 휴정(1520~ 1604)과 사명당 유정(1544~ 1610)이 급제했고, 이들

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승병을 모아 전공을 세웠다. 팔도도총섭은 휴정이었지만 연

로한 휴정을 대신해 실제 의승병을 지휘한 자는 유정이었다.

임진왜란을 통해 유정의 활약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의승장으로서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일이다. 둘째는 명나라와 왜가 조선을 배제하고 강화회담

을 하자 가토 기요마사 진중에 들어가 강화내용을 알아내고 적군을 정탐한 일이다. 셋

째 임진왜란이 끝난 뒤 탐적사로 일본에 들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끌려간 동

포를 데려 오고 조 일 갈등을 해결한 일이다. 

조정에서는 유정에게 여러 차례 당상관직을 제수하고 선조 3대를 추증했다. 일반 사

대부들은 유정의 충의를 찬탄하는 시를 지었고, 유정과 교류한 사대부들은 유정의 보

은과 자비심을 이해하는 시를 지었다. 같은 해 과거에 합격해 평생지기인 이산해는 국

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산을 나온 유정의 심정을 달래며 한시바삐 국사를 마치고 수

행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유정과 각별한 사이였던 허균은  사명당집 의 서문과 

｢사명송운대사석장비문｣에서 고승으로서 유정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려 노력했다. 

유정의 사후 백여 년이 지나 밀양의 유림에서는 유정을 동향출신의 충신으로 받들

어 사당 건립을 주도하여 표충사를 세웠다. 유정의 5대법손1 )인 남붕( )은 표충사를 

중흥하고 대대적인 유정의 현창사업을 계획했다. 남붕은 사대부들을 찾아다니며 유정

을 찬탄하는 시문을 모아 1738년에  표충사제영 을 발간하고2 ), 1739년엔 유정의 난중

일기인  분충서난록 을 발간하고, 1743년엔 영당비를 세웠다.  

임진왜란 이후 유정이 입적하기까지 사대부들의 평가와 18세기 남붕이 유정 현창사

1 ) ｢ ｣에 의하면 남붕은 유정의 5대 법손이 아니라 실은 편양언기의 5대 법손이니 유

정의 직계는 아니다.

2 )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는 목판본  표충사제영 1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1738년 연초( , 1676  

~1750)가 간행했다는 간기가 있다. - 이대형, ｢표충사시첩해제｣ 밀양표충사시첩 ,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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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면서 받은 사대부들의 비문과 시문을 통해 사명당 유정의 임진왜란이후 활동

에 대한 사대부들의 평가를 살펴보자.

 

Ⅱ. 유교의 충의(忠義)와 불교의 보은(報恩) 자비(慈悲)

1. 유교의 충의(忠義)

고려를 이은 조선은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개창한 왕조로 개국 초부터 숭유억불 

정책을 나타내면서 점차 유교국가 체제를 확립했다. 유교의 윤리강령과 실천을 나타낸 

것이 오륜이며 가장 먼저 군신유의( )을 강조했다. 유교의 시조인 공자는 사군

이충( )3 )이라 했다. 임금과 신하는 의( )가 있어야 하며, 신하는 충( )으로 임

금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다. 충이란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정신이자 나라를 위한 근본

으로 여겼으며 나아가 신하가 군주에게 순종하는 도덕적 의무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대체적으로 충을 군주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진( )때부터

이며 특히 한( )대 이후에 강조되었다.4) 그리하여 충이란 신하가 임금을 받들며 나라

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유교 윤리가 되었다. 그러나 충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충의 본질은  충경( ) 에 잘 나타나 있다.

옛날에 지극한 이치가 있었으니 상하(上下)의 덕이 하나가되어 하늘의 아름다움

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충의 도리다. 하늘이 감싸고 땅이 싣고 사람이 밟는 데에 충

보다도 위대한 것은 없다. 충이란 중이니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하늘

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사시(四時)가 운행되고 땅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만물이 생겨

나며 사람은 사사로움이 없으면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된다. 충이란 마음이 하나됨

을 말한다. 나라의 근본이 어찌 충이 아니겠는가?  충이란 임금과 신하를 굳건히 하

고 사직을 편안히 하며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고 신명(神明)을 움직이니 하물며 사

람이야 어떠하겠는가?  충은 자신에게서 일어나 집안에서 드러나고 나라에서 완성

되는데 행하는 것은 하나다. 그러므로 자신에 한결같음은 충의 시작이요, 집안에 

한결같음은 충의 중간이요,  나라에 한결같음은 충의 마지막 단계다.5 ) 

3 )  논어 ｢ ｣, . 

   원광법사가 귀산과 추항에게 준 세속오계에도 을 말했다.

4 ) ,  조선시대서원연구 , 서울: 집문장, 1997, p .91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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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마음에 맞게 함이 충이라고 보고 그 마음을 미루어서 타인을 포용해 가는 것

이다. 내 마음에 맞는다 함은 나의 주체라는 뜻이요, 따라서 자아확립 없이 대인( )

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6) 곧 자기 온 정성을 다하며 나아가 많은 사람

들에게도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충의 대상이 자기에서 시작해 가정으로, 나아가 

국가에게 이르러 완성된다고 했다. 

충( )은 가운데 중( )과 마음 심( )이 합쳐진 글자로 마음이 치우침 없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주자( )는 충( )에 대해 ‘충이란 자기 마음을 다하되 조금도 거짓

이 없는 것이며 반드시 여기에 근본하기 때문에 도의 체( )라 한다.’7)고 했다. 자기 

마음이 사사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아 중심을 잡는 게 충이며 도의 본질이라고 

했다. 곧 마음이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잡힌 마음에서 행동하는 게 바로 

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충은 개인의 신념과 수양에 달려있다. 

 주례( ) 에서는 여섯 덕목으로 인( ) 성( ) 의( ) 충( ) 화( ) 중( )를 

들고 있으며, 맹자는 네 가지 덕으로 인( ) 의( ) 예( ) 지( )를 말하고 있다. 모

든 덕목의 처음은 인( )에 있으며, 인( )으로부터 의( )를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공자는 ‘이익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하라’8)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9)

고 했다. 개인 이익과 안위를 생각해서는 안 되며 사회 정의와 평화를 생각해야 한다

는 말이다. 주자는 의( )에 대해 ‘마음의 절제이며, 일의 마땅함’10 )이라고 했다. 개인 

이익과 명예와 권력 등으로 흐르기 쉬운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하여 일을 정의롭게 처리

해야 한다는 말이다. 곧 의는 개인 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행동하라는 원리라 할 

수 있다.

자기 마음이 치우침이 없는 충과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하여 일을 정의롭게 처리하는 

의는 상호보완적이며, 개인에게서 가족으로 나아가 국가로 확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윤

리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자 유가에서는 승려도 왕에게 예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서는 수행자가 군주에 예경하는 일은 없었다. 인도는 전통적

으로 사성계급이 있는데 최상위 계급은 성직자인 브라만이고 그 다음이 왕족인 끄샤

6 ) 성균관대학교유학과교재편찬위원회,  유학원론 , 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2, p .143

7 )  논어 ｢ ｣, 

8 )  논어 ｢ ｣, 

9 )  논어 ｢ ｣, 

10 )  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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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리아였다. 석가모니는 바라문계급은 아니었으나 성직자로 인정되었고 당시 왕들이 

석가모니를 찾아와 예를 갖추었다. 불경 가운데에는 제왕과 불교 승려사이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항상 제왕이 승려를 향하여 예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승려가 제왕을 

향하여 예를 올렸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1 1) 

유가에서 승려도 왕에게 예경해야 한다고 하자 혜원( , 334~ 416)은 ｢사문불경왕

자론( )｣을 지어 ‘안으로 천륜의 은혜에 어그러지더라도 효를 어기는 게 

아니며, 밖으로 군주를 받듦에 공손함이 결여되어도 예경을 잃은 게 아니다.’12 )고 했

다. 출가자는 덕을 온전히 해 육친에게 흡족하게 감화를 주고 그 은택이 온 세상에 미

치므로, 세속의 충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세속을 벗어났으므로 세속

적 정치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승려들이 연구와 수행에 전념하고 왕실과 

귀족들이 불교를 보호하던 시절엔 왕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진 않았다. 이후 황제의 권

력이 강해지면서 불교는 점차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 왕의 권력아래 놓이게 된다. 승려

들이 제왕들에게 예를 바친 것은 원나라 이후라고 한다.1 3) 

왕의 권력이 강해지자 왕에 대한 충성은 강조되었고, 불교를 국가권력 아래에 두면

서 승려에게도 충성을 강요했다.  

2. 불교의 보은(報恩)

대승불교경전에는 국왕에 대한 충성을 말하지는 않으나 국왕의 은혜에 대해서는 말

하고 있다.  대승본생심지관경( ) ｢보은품( )｣에는 ‘세간과 출세

간의 은혜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부모의 은혜, 둘째는 중생의 은혜, 셋째는 국

왕의 은혜, 넷째는 삼보( )의 은혜다. 이 네 가지 은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짊

어지고 있다.’1 4)고 했다. 이 네 가지 은혜는 세간과 출세간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짊어

지고 있는 은혜이므로 출가 수행자도 이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두터운 걸 잘 알아야 한

다고 했다.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든 중생이 백천 겁을 지내며 윤회하면서 서로 부모가 되

었기에 부모의 은혜와 같아 차별이 없다.’1 5)고 했다. 그리고 국왕의 은혜에 대해서는 

11 ) 양 훼이난 지음, 원필승 번역  불교사상사 , 서울: 정우서적, 2010, p .273  

12 ) ｢ ｣   고려대장경 33, p .187c  

13 ) 양 훼이난 지음, 앞의 책, p .277

14 )    고려대장경 37, p .488c  。 。 。 。

。 。 。

15 ) 위의 책, p .489c ， ， ， ； ，



종교교육학연구, 제 61권

‘큰 성왕( )은 바른 법으로 교화하여 중생들이 모두 안락하게 한다. 세간의 모든 전

당( )에는 기둥이 근본이 되듯이 사람들이 풍요로운 데에는 왕이 근본이 되며 왕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왕( )이 만물을 만들 듯 성왕( )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며, 태양이 세간을 비추 듯 성왕은 세상 사람

을 관찰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16 )고 했다. 중생은 나를 낳아준 부모와 

같으며, 국왕은 중생들을 안락하고 풍요롭게 해 주기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휴정도  선가귀감( ) 에서 ‘참선하는 자는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두터운 걸 

잘 알아야 한다. … 네 가지 은혜란 부모의 은혜, 군주의 은혜, 스승의 은혜, 시주자의 

은혜다.’1 7)고 했다. 삼보의 은혜 대신 스승의 은혜를, 중생의 은혜 대신 시주자의 은혜

를 말했지만 경전의 네 가지 은혜(부모, 중생, 국왕, 삼보)와 휴정의 네 가지 은혜(부

모, 군주, 스승, 시주자)는 다르지 않다.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아 오늘의 내가 존재하

며, 중생 곧 시주자들이 의식주를 제공하기에 수행을 할 수 있으며, 국왕은 백성들이 

풍요롭고 안락하게 하여 수행공간을 만들어 주며, 삼보는 곧 불 법 승으로 출가수행

자가 스승으로 삼기 때문이다. 출가자는 세속을 떠나 수행하지만 이 네 가지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은혜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이기

도 하다. 국왕에 대한 수호가 국토의 수호로, 국토의 수호가 국민의 수호로, 국민의 수

호가 반야바라밀에 의한 개개인의 자각으로 성불을 향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1 8)

임진왜란이 일어나 한양을 빼앗기고 의주로 피란길에 오른 선조가 휴정에게 “국난이 

이러하니 그대가 구제할 수 없겠는가?”하고 묻자 휴정은 “신들이 비록 속세를 떠났으

나 국내에서 태어나 성상( )의 은혜와 길러주심을 입었사오니, 어찌 한번 죽는 것

을 아끼겠습니까? 원컨대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19 )고 했다. 휴정은 국왕의 은혜를 

말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도 의승병을 모을 때 “우리들이 한가로이 거닐며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임금의 

은혜이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나라를 구하지 않고 앉아서 바라만 볼 수 있

겠는가.”2 0)하고 말했다.

， ， ，

16 ) 위의 책, p .489c , . , , , 

, . , . , 

.

1 7 )      7, p .637c … .

1 8 ) 김호귀, ｢신라 관념의 형성과 불교의 ｣ 대각사상 17(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2), p .107

19 )  대동야승 37, ｢ ｣ 2, 。 。 。 。

20 ) ｢ ｣  8, p .108c 

    ｢ (이하 ‘ ’)｣에도 ‘우리들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거

주하면서 먹고 쉬고 편안히 거닐면서 여러 해를 지내온 것은 털끝만한 것이라 모두 임금님의 은혜이



사명당 유정의 충의에 대한 사대부의 평가

유정은 갑오년(1594) 9월에 올린 상소문에서도 ‘과거의 세월은 모두 성스런 임금께

서 내려주신 은혜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무리라 하여 임금을 잠시라도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 신은 본래 사슴과 노니는 몸으로 군대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한 

놈의 적이라도 죽여 성상의 망극한 은혜를 갚고자 함은 어찌 의관을 갖춘 자에 뒤지겠

습니까? ’21 )했다. 

한양 개성 평양을 차례로 빼앗겨 임금이 국경너머로 피난 가려는 국가존폐의 위

기며 백성들은 처참히 살육되고 끌려가는 현실에서 휴정과 유정은 세속을 떠난 수행

하는 자라며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휴정과 유정을 비롯한 승려들이 산문을 

나와 전장을 누비고 적진을 드나들었는데 이는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며 국왕

과 백성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다. 

3. 불교의 자비(慈悲)

모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불쌍히 여겨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비는 불교

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 덕목이다. 그러므로 불교신자들에게도 산 생명을 죽이지 않

겠다는 다짐을 받는다. 

승려가 지켜야할 비구계에는 인간을 죽이면 승려자격을 박탈한다는 조목이2 2)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를 구경하거나2 3), 용무가 있어 군중에서 머물되 3일 

이상 머물거나2 4), 군중에 유숙하면서 군대가 싸우는 것을 보면25 ) 참회해야 한다는 조

목이 있다. 자기 수도를 청정히 하기 위해 군과 접촉하는 걸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자기 수행과 함께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불교에서는 자비심을 발휘하는 보살계를 중

요시 한다. 보살계에서도 살생을 하지 않는 계가 가장 먼저며26 ) 살생의 기구를 쌓아두

지 말고2 7), 국가의 군사가 되지 말고28 ), 악한 마음으로 일체의 남녀가 싸우는 것이나 

다. 이러한 위급함을 당하여 어찌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겠는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 1 ) ｢ ｣   8. pp .90c~91a  

… 

22 )   의 4바라이법( )에는 단인명계( )가 있다.

2 3 )   의 90바일제법( )에는 48관군계( )가 있다.

2 4 )   의 90바일제법( )에는 49유연군중과한계( )가 있다.

2 5 )   의 90바일제법( )에는 50관군합전계( )가 있다.

2 6 )   의 10중계( )에는 맨 처음에 불살생계( )가 있다.

2 7 )   의 48경계( )에는 10축살생구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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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진의 장병이나 도적들의 싸움을 보지 말라29 )는 조목이 있다. 

보살계에서는 출가수행자가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위한다면 방편으로 계를 파할 

수도 있다는 개차법( )을 말한다. 보살은 교화의 방편에 의해 교묘하게 생명이 

있는 자를 죽이는 등 10종류의 악업을 행하더라도 그것으로 범계를 범한 것으로 할 

수 없다30 )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보살의 마음을 가졌을 때만 

가능하다.      

유정은 임진왜란초기 왜군이 금강산 유점사 승려들을 묶자 고성으로 들어가면서 “부

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원래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다. 이 왜적들이 저렇게 퍼져 

있으니 함부로 잔인하게 해칠까 두렵구나. 내가 마땅히 가서 저 미친 왜적들을 타일러 

이 흉한 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비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31 )고 

했다.

왜군의 살인과 약탈, 노략질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호하고, 왜적을 물리쳐 왜적

들이 더 이상 무간지옥에 떨어질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전한다는 것이다. 

김방룡은 ‘승병장으로서 활동한 것이 깨달음 이전의 행위인가, 아니면 깨달음 이후의 

활동인가 하는 것은 그의 행위가 국가와 군주를 위한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혹은 깨침 이후의 자비행 즉 공( )과 사( )가 조화내지 승화되어 불일불이( )

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3 2)고 했다. 

임진왜란 당시 유정은 49세로 선( )과 교( )를 섭렵하고 휴정의 심법을 이은 고승

으로 인정받아 금강산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의 전란 속에서 유정의 

삶은 선정과 지혜를 갖춘 고승으로서 보살의 자비심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교의 충의가 국왕에 국한한다면 불교의 보은과 자비는 국왕과 백성 곧 중생을 포

함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유정은 자신이 승려라는 걸 한시도 잊지 

않고 있으므로 유정의 활동은 유교의 충의가 아닌 불교의 보은과 자비였다.   

28 )   의 48경계( )에는 11통국입군계( )가 있다.

2 9 )   의 48경계( )에는 33허작무의계( )가 있다. 

30 ) , ｢ と ｣ における の  ( : , 1984) p .86

31 ) , ｢ ｣  ,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p .825 

32 ) 김방룡, ｢사명당 유정의 승병활동과 공공행복｣ 동서철학연구 66(서울: 한국동서철학회, 2012),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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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진왜란부터 입적직후 평가 

임진왜란이후 의승장으로 활약한 유정에 대한 사대부들의 시각은 조금씩 달랐다. 직

접 전투에 참여해 왜적과 싸웠던 의병장들과 사대부들은 승려인 유정의 충의에 칭찬

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 유정의 구도는 안중에 

없었다. 반면에 오랫동안 유정과 교류해온 사대부들은 국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참전

하는 유정의 심정을 이해하며 한시바삐 국난이 끝나 유정이 산으로 돌아가 수행에 전

념하기를 바랐다. 

한양 개성 평양을 내 주고 선조가 국경을 넘어 명나라로 피신하느냐 마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승군이 명군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와 대

신들은 죽기 직전에 구출된 듯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선조는 승려인 유정에게 파격적

으로 당상관직을 제수했다. 유정이 이끄는 의승군은 한양을 포기하고 후퇴하는 왜군을 

쫒아가며 전투를 계속했다.  

의승장 김덕령( , 1567~ 1596)은 유정에게 보낸 글에서 ‘왜적이 평양과 한양에서 

물러나 삼도( )로 내려간 뒤에도 남으로 내려가면서 싸우는 유정에 대해 어찌 대장의 

충성은 이렇게 한결같이 굳세냐.’고 했다. 그러면서 석씨는 성인의 죄인인데 석씨의 불

자가 부자 군신의 도리인 이륜( )과 물에 빠진 자를 건지고 나라의 어려움을 구제하

는 인의( )를 다하면 명색은 불자지만 행동은 유자의 도라고 했다. 이륜과 인의를 행

한 이는 오직 대장뿐이라며 나라로부터는 털끝만한 은혜가 없었음에도 국난을 맞아서 

적과 싸우려는 의기( )는 고기를 먹는 자보다 오히려 더하다고 했다. 세속을 떠나 머

리를 깎은 승려지만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현실에서 나라와 백

성을 구하는 충의를 다함은 유자의 도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3 3) ‘명색은 불자이나 행

동은 유자’라는 김덕령의 평가는 훗날 ‘겉은 불자이나 안은 유자’라는 말로 이어진다.  

유정과 같은 밀양 출신으로 의병장으로 활약한 손기양( , 1559~ 1617)은 ‘짐승

과 함께 함은 본래 뜻 아니나, 군신의 대의를 차마 잊을 수 없었네.’3 4)라고 했다. 짐승 

같은 왜적과 싸우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은 승려로서 할 일은 아니나 나라를 위한 충

성과 군신의 대의를 위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덕형( , 1561~ 1613)은 ‘날랜 

용사도 주저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늙은 선사는 홀로 불쌍한 마음에 분주히 뛰어

다니네, 충절이 세상을 놀라게 할 줄 알았다’35 )고 했다. 임진왜란을 겪은 대부분의 사

33 )  쇄미록 3 ｢ ｣, 조영록 지음,  사명당평전 , 서울: 한길사, 2009, pp .367~ 368 참조

34 )  송운대사분충서난록   8. p .106c 。 。

35 ) 위의 책. p .105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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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들과 의병장들은 유정을 나라와 임금을 위해 충의를 다하는 유자의 도를 실천한 

고승으로 평가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정은 부산성을 쌓는 등 국가의 부름에 따랐으며, 간간히 산으

로 돌아가 수행하며 지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강화를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는 일본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조정에서는 유정을 탐적사란 이름으로 일본으로 보내기로 결정했

다. 사대부들은 일본으로 들어가는 유정을 위해 도일시를 지어 환송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하고 끌려간 동포와 함께 귀국하자 환영시를 지어 치하했다. 

일본으로 들어가는 유정을 ‘나라를 염려하는 충성심으로 일신을 돌아보지 않고, 가

을바람에 갈댓잎 하나로 하늘나루 건너가네’36 ) ‘제( )나라 국난을 수습하듯 이제 바다

에 뜬 늙은이, 은혜를 갚고자 산에서 내려온 심정이네’37 ) ‘번뇌는 이미 벗어났으며, 자

비를 어찌 헛되이 버리겠는가 … 오랑캐 목에 줄을 묶어 돌아오리라’38 )라고 노래했다. 

국난에 처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노래하면서도 이미 번뇌를 벗어난 보살로

써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으로 전장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승려가 전장에서 활약하고 탐적사로 도일함에 대해 유자들은 ‘허리에 찬 긴 칼은, 

오늘날 남아들을 부끄럽게 하네’3 9), ‘고기 먹으며 비루한 꾀나 내던 우리가 부끄럽다

오, 어렵고 위험한 이 길에 그대를 보내노라니.’40 ) ‘시 삼백을 잘 외우는 제생들이 우

습구나, 험한 길 바야흐로 불교에 의지할 줄이야’41 ) ‘묘당에 세 정승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나라의 안위는 한 승려에 달렸노라.’42 )고 했다. 사초를 기록하는 사신은 ‘불공대

천의 원수와 강화하는 것만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또 일개 사문의 힘을 빌려 일을 이루

려 하다니, 고기 먹는 사람들의 꾀가 비루하다 하겠다.’43 )고 했다. 사대부들은 나라의 

일을 일개 승려에게 맡기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결정이었

다.44 ) 이에 대해 ‘묘당에 어찌 적을 이길 계책이 없었으랴만, 선사의 이술( )을 시

36 ) 이우( , 1542~1603), 위의 책. p .106a 。 。

37 ) 이안눌( , 1571~1637), 위의 책. p .105b 

38 ) 임전( , 1560~1611), 위의 책. p .106b~ c 。 。… 。

39 ) 이수광( , 1563~1628), 위의 책. p .105b 。 。

40 ) 이안눌( , 1571~1637), 위의 책. p .105b 。 。

41 ) 이시발( , 1569~1626), 위의 책. p .105c 。 。

42 )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짧은 시로  난중잡록 4,  연려실기술 17 등에 

수록되어 전한다.

4 3 )  선조실록 선조37년 3월 14일,  : “ , , , , , 

, ”

44 ) 조선에서 탐적사로 유정을 일본에 보낸 일은 탁월한 결정이었다. 일본은 불교를 신앙하는 나라고, 임

제종의 오산( )승려들이 외교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승려간의 교류로 조일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

다. 정식 사신이 아닌 승려이기에 경계심이 적어 정보수집에 유리하고, 전쟁중에 적진에 들어가 가토 

기요마사와 담화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설보( )화상이라 널리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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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해 보았다.’4 5)며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국난에 이르러 이교도라 배척했던 승려들이 계율에서 금하는 살생을 마다않고 전장

에 뛰어들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활약하자 사대부들은 너무나 놀라면서도 감격했

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상황에서 승려들이 전투에 참여하니 너

무나 고마웠고, 이들을 이끈 유정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들이 천시하던 승려라 

내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사대부들은 일본으로 승려 유정을 

보내야 하는 현실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불만스런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들에게 다

시 승려란 이교도일 뿐이고 노역을 담당할 일꾼일 뿐이었다. 

승려인 유정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은 유정과 오랜 세월 함께 한 사대부들

이었다. 유정은 승과에 급제한 뒤 이산해 고경명 최경창 허미숙 임제 이달과 같

은 당시 학사들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교유했다.4 6) 그리하여 임진왜란 당시 많은 사대

부들은 유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국난을 당해 전장에 뛰어든 유정을 반기면서도 

산으로 돌아가 수행하고자 하는 유정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한시바삐 국사를 마

치고 승려의 본분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유정과 같은 해(1561)에 문과급제한 삼십년 지기인 이산해( , 1539~ 1609)는 

‘삼십년 전에 푸른 눈빛으로 만나/ 궁궐에서 내린 조서가 영화롭네/ 소나무는 홀로 빼

어나 절개를 지키고/ 구름은 한가로이 날아 유정을 물리치네/ 출가가 할 일 않는다 말

하지 마라/ 나라에 몸 바침은 공명을 위한 것이 아니니/ 가을바람 관동 길에 석장 짚

고/ 산중으로 돌아가 명월을 감사하시길.’47 )하는 시를 지었다. 유정의 자호( )인 송

운( )을 넣어 소나무는 절개를 지키기 위함이요, 구름은 걸림 없이 한가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했다. 출가자가 세속의 일에 매여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난을 당해 산문을 나왔을 뿐 명리를 위함이 아니기에 한시바삐 국사를 끝내

고 산중으로 돌아가 수행하라며 유정의 심정을 달래고 있다. 

허균( , 1569~1618)은 중형 허봉( , 1551~1588)과 유정이 교분이 깊었던 인연으

로 유정과는 오랫동안 교분을 쌓았다. 허균은 ｢사명송운대사석장비｣에서 유정이 말세의 

시끄러운 시대에 태어나 국가를 위해 왜적과 싸우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겨를이 없었지만 

마군을 소탕해 환난을 구제했으니 공덕이라고 했다. 그리고 악마를 꺾고 고통에서 꺼내

주어 나라가 병들지 않았고 자비의 배를 띄워서 완악한 오랑캐를 감화시켰다고 했다.48 ) 

45 ) 조희일( , 1575~ 1638),  송운대사분충서난록   8. p .106a 。

。

46 ) ｢사명송운대사석장비｣ 사명당대사집 ,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p .470 참조

47 )  송운대사분충서난록   8. p .105b 

48 ) 허단보, ｢사명송운대사석장비｣ 사명당대사집 ,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pp .476~4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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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은 붓다가 전한 열반의 묘한 마음이 등불로 이어져 휴정에 이르렀으며 휴정 문

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오직 유정만이 심법을 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유정이 자비심

을 가지고 전쟁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함을 이 자비의 배에 비유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 일본으로 들어가 끌려간 동포들을 데리고 오자 자비의 배를 띄웠다

고 했다. 나라와 백성을 구한 행위는 곧 부처가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고통의 바다

를 건너는 일49 )이라는 것이다.  

유정은 임진왜란의 일을 손수 기록하고는  골계도( ) 라 했다. 골계( )란 ①

재치가 있어 말이 유창함 ②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습게 하는 말이나 짓5 0)이란 의미

다. 유정에게 임진왜란의 일은 승려의 본분사가 아니며, 국난을 당해 나라와 중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밝히고 있다. 세속의 명리를 위한 일이 아니기에 관

직의 제수에 연연하지 않고 한시바삐 산으로 돌아가 수도하고자 했다. 나라를 구하는 

일과 도를 구하는 일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유정의 심정을 훗날 사람들은 삼일동안 

영의정을 하고 산으로 돌아갔다는 삼일정승의 일화로 표현했다.   

삼십년 지기 이산해는 산으로 돌아가 수행하고자 하는 유정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

기에 시로 달랬고, 오랫동안 유정과 교류했던 허균은 유정의 신상과 마음을 꿰뚫고 있

었기에 비문을 통해 고승으로서 면모를 드러내었다. 이산해와 허균과 같은 이가 없었

다면 유정은 한갓 충의를 다한 의승장으로만 알려졌을 것이다.   

Ⅳ. 18세기 표충사 중흥에 따른 평가   

임진왜란 이후 각 지역의 유림들은 서원을 건립하고 향안( )을 중수하고 향약(

)을 제정함으로써 전란을 통해 흐트러진 향촌사회의 질서를 복구하는 일을 통해 향

촌지배세력 상호간의 결집과 동질성을 강하게 유지하려고 했다.51 ) 

사우를 세우는 뜻에 대해서 ‘사묘( )를 세워 (선현을) 숭봉하는 것은 대개 비단 

지하의 충혼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실로 신자( )에게 만세( ) 충의( )의 커다

란 가르침을 밝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고 했다.52 ) 신하들과 자손들에게 선조의 충의

49 ) 자항( )이란 부처가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배의 운항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훗날 밀양 표충사( )를 중흥한 남붕( )이 사대부들에게 요청해 받은 유정을 기리는 시들 가운

데 자항( )이라는 시어가 많이 등장한다. 

50 )   , 서울:민중서림, 1988, p .738

51 ) 이철헌, ｢표충사에 대한 유교계와 불교계의 인식｣ 불교학보 64(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3), pp .149~150

52 ) , 앞의 책, p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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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우를 세우고 제향을 한다는 것이다.  

사원에 제향되는 인물은 도학이 저명하고 사림의 종사( )로서 추앙을 받는 인물

과 국난에 순절한 충신 열사 등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들을 추모하는 서원은 

지역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대개 충( )자를 넣어 세워졌고, 조정에 사액을 청하여 사

액서원이 되었다. 주요 사액서원으로는 1차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의병장 고경명(

, 1533~ 1592)을 제향하는 포충사( )5 3), 진주성전투에서 순절한 의병장 김천일

( , 1537~ 1593)을 제향하는 창렬사( )54 )와 정렬사( )5 5), 2차 금산전투

에서 전사한 조헌( , 1544~ 1592)을 제향하는 표충사( )56 ), 홍의장군으로 유명

한 곽재우( , 1552~ 1617)을 제향하는 충현사( )5 7)가 있었다. 

밀양 사림에서도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노개방( )5 8), 손인갑( )과 그 아들 

약해( ), 그리고 숙종 때 덕망이 높았던 학자요 효자인 신동현( ) 네 현인을 

모시는 충효사( )를 밀양시 무안면 삼강동에 건립하고자 했다. 충효사를 짓고 있

던 숙종40년(1714) 3월에 유림에서는 유정의 사당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림장

( )을 관내 유림 진사 조하위( ), 진사 손석관( ), 유학 이의룡( )  

등이 대표로 연명하여 올렸다.59 ) 

그해 겨울 충효사가 완공되던 날 밀양부사 김창석( )이 승려들로 하여금 모연

하여 암자를 짓게 하고는 1715년 영당을 짓고 표충사( )라 현판을 걸었다.60 ) 표

충사라는 사당은 이미 광해군2년(1609)에 조헌을 위해 사액한 사당이 있었고61 ), 현종

13년(1672)에 후삼국시대 신숭겸 장군을 위해 사액한 사당이 있었다.6 2) 밀양의 유림들

도 이미 사액서원으로 두 표충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터이고 유정 또한 충의를 높이 

평가해 표충사라 이름 지었을 것이다. 

표충사가 세워지자 유정의 5대법손인 남붕( )은 대대적으로 유정을 현창하는 사

업을 시작했다. 먼저 영남의 승려 수백 명이 유정을 향사할 수 있도록 위전을 내려줄 

5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권, p .577

54 ) 위의 책 21권, p .678  

55 )   35권, 전라도 사원조

56 ) ｢ ｣    54. p .580 。 。 。 。

57 ) http://w ww .heritage.go .kr/heri/cu l/cu lSelectDetail.do?pageN o=5_1_1_0& ccbaC pno=2332200110000

58 ) 노개방( )은 밀양 무안면 삼강동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5 9 ) 이철헌, ｢밀양 표충사의 연혁에 대하여｣ 불교학보 52(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9). p .133

60 ) ｢ ｣(표충사 소장, 필사본)의 1면  

61 ) ｢ ｣    54. p .580 。 。 。 。

62 ) 문화재청홈페이지; h ttp://w ww .cha.go .kr/korea/heritage/search/C ulresu lt_Db_V iew .jsp?m c=K S_01_02_  

02& VdkV gw Key=23,00010000,22& queryText=신숭겸장군유적 안내판



종교교육학연구, 제 61권

것을 호소하여 영조14년(1738) 2월 29일 위전 5결을 받았다.6 3) 그리고 사대부들을 찾

아다니며 유정을 찬탄하는 시문을 모아 1738년 9월에  표충사제영 을 발간하고, 1739

년 7월에 유정의 난중일기인  분충서난록 을 발간하고, 1743년엔 영당비를 세웠다.  

이때 사대부들로부터 받은 표충사와 유정과 관련한 시문들을 통해 18세기 사대부들

이 유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가를 살필 수 있다. 

사대부들은 ｢표충사기｣를 통해 유정을 충신( ) 의사( )로 평가하면서 유정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표충사라 했다고 쓰고 있다. 이덕수는 표충( )이란 세간법인데 

유정의 충성이 크기에 출세간법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우니 그렇게 충성을 드러낸 것이

며, 서산·송운·기허 세 대사의 신위 모시는 곳을 사찰이라 하지 않고 사당이라고 한 것

은 세간법을 따라 공적을 보답하고자 한 것이라며 표충사를 지은 뜻을 밝히고 있다.64 ) 

김흡( )은 ‘밀양에 사당이 있는데 이는 선조께서 일찍이 건립한 사당으로 그의 충

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름을 표충이라 했다.’65 )고 했다. 이천보는 ‘충신( ) 의사(

)로서 국가의 어려움을 구하는 데 달려가고 임금의 원수를 급하게 여겨 죽음의 땅이

라도 나아가지 못할 게 없었다.’6 6)고 했다. 이덕신( )은 ‘대사는 충의가 있는 사람

으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 할 만하다.’67 )고 했다. 

조재호( , 1702~ 1762)는 승려들은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으며 인성과 천리

도 여의고 오륜과 삼강도 저버리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교도인데, 임금과 신하

의 대의를 다하고 나아가 충절을 다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이교도라고 탓해도 자신은 

우리 당의 사람으로 내세우리라고 했다.6 8) 유자들이 승려들을 배척하는 이유가 유자들

이 말하는 인간윤리인 삼강오륜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어 이교도라 하겠지만 스승과 제자가 신심을 주고받으며 임금과 신하의 대의로 충

절을 다하니 우리 유교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살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율인데도 의승병을 모아 전장으로 달려 간 것은 오직 충성과 의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유정이 입적한 해인사에서는 유정의 비와 부도를 세우고 호를 따서 홍제당을 지어 

영정을 모시고 승려들만이 불가의 의식으로 기일에 제사를 지냈다. 이에 비해 밀양 표

63 )  영조실록  영조14년 2월 29일

64 ) , ｢ ｣  하,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p .495 

. , , . . , . 

, , .

6 5 ) , ｢ ｣ 밀양 표충사 시첩 ,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 .79

66 ) , ｢ ｣, 위의 책, p .65

67 ) , 위의 책, p .99

68 ) ｢ ｣, 위의 책,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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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사는 유림의 건의에 의해 사당을 짓고 표충사라 현판을 걸고 유가의 전통으로 춘추

향사를 지냈다. 정출헌은 홍제암과 표충사의 추모성격에 대해 ‘해인사 홍제암과 밀양 

표충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명당을 추모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게 되었

다. 해인사 승려들이 세운 홍제암과 밀양 사족들이 세운 표충사라는 명명에서 확연하

게 드러난다. 전자가 사명당의 행적에서 불교의 자비를 강조했다면, 후자는 사명당의 

행적에서 유교의 충의를 강조했던 것이다.’69 )고 했다. 

남붕은 유정이 임진왜란의 일을 손수 기록한  골계도( ) 를 간행하고자 김재로

( , 1682~1759)에게 서문을 부탁하자, 김재로는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며 ‘충성을 

다해 난을 푼 기록’이라는 의미로  분충서난록 이라 했다.70 ) 그리고 유정의 행적에 대

해 승려는 임금과 부모를 버리고 출가하므로 임금께 충성하고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

지 않는다며 유가에서는 불교를 배척해왔다. 그런데 유정은 왜적이 침략하자 의승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치고 적진을 드나들며 정탐하고 일본에 들어가 조 일 평화를 이

루었으니 그 충의가 위대하다고 칭탄했다.71 )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자신의 활동을 

세상에 나가 잠깐 장난친 것으로 간주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으나, 수기치인( )

을 지향하는 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세불공( )의 태도였기 때문에 적절한 

이름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72 )  

윤봉조(1680~ 1761)도 승려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나 간혹 유정과 같이 탁월하고 걸출하여 안으로 유교를 품고 밖으로는 선교를 드

러내는 자가 있다고 했다. 유정이 수염을 깎지 않은 것을 보면 대사의 은밀한 뜻을 이

미 엿볼 수 있으며, 진실한 충성심과 의로운 용맹은 찬연히 빛난다고 평가했다.73 ) 유

정이 머리를 깎은 것은 불자이기 때문이고 수염을 기른 것은 유자이기 때문이라 주장

했으며, 유정도 자신이 수염을 깎지 않는 것은 세속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다.74 ) 그

러나 이는 충의를 다하는 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승려로서 전투에 참여한 걸 참회하

고자 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7 5) 

이러한 평가는 국난극복을 일궈내었던 한 위대한 승려를 불가인( )으로 인정한

다면 조선조를 일관한 불교에 대한 탄압의 근본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불 승려

69 ) 정출헌, ｢사명당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억과 그 시대적 맥락｣ 고전문학연구 45(서울: 한국고전문학회, 

2014), p .267

70 ) 김재로, ｢분충서난록서｣ 밀양 표충사 시첩 ,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 .54

71 ) 위의 책, p .55

72 ) 이의강 옮김,  분충서난록 ,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0, p .13  

73 ) ｢분충서난록서｣ 밀양 표충사 시첩 ,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p .59~60

74 )  사명당대사집   8. p .68c 

75 ) 승려가 수염을 기르는 경우는 부끄러운 행위를 했을 때 스스로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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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명을 유가 안으로 포섭한 방법이었다. 윤봉조의 시각은 당시 불교 승려들을 평가

하는 유자들의 기본적인 잣대라 할 수 있다.76 )

우의정 송인명( , 1689~1746)은 유학에서는 임금과 부모를 버리고 윤리와 도

리를 등진다고 불교를 비난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급작스런 변고가 생기자 유정은 옷

소매를 떨치고 의병을 일으켜 임금에 대한 충절과 윤리를 독실하게 이행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유정은 참다운 여래라 해도 되고, 우리 도학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된다고 했

다.77 )

 분충서난록 의 서문과 발문을 쓸 당시 김재로는 좌의정을 거쳐 판중추부사였고, 윤

봉조는 이조참판이었고, 송인명은 우의정이었다. 불교를 배척하여 승과도 혁파되고 승

려를 천시하던 시절에 당상관의 고위관직을 가진 자들이  분충서난록 의 서문과 발문

을 쓰고 있다. 이는 비록 승려이긴 하나 국난을 당하자 국가를 위해 전장에 뛰어든 유

정의 충과 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불교는 세속을 떠나 충과 효와

는 거리가 멀기에 비난을 했는데, 유정은 임금에 대한 충절을 가졌고 인륜을 바르게 

이행했으니 유가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대부들은 승려인 유정의 충성과 의리가 2차 금산전투에서 700명의 의병과 

함께 전사한 중봉 조헌, 1차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제봉 고경명, 2차 진주성전투에서 

전사한 건재 김천일 등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78 ) 

남붕은 여러 사대부들에게 받은 시문을 발간하기 위해 유최기( , 1689~ 1768)

를 찾아가 발문을 부탁했다. 유최기는 불법의 공허하고 허황된 이론을 유교에서는 칭

찬하지 않지만 유정은 영웅호걸의 훌륭한 공적도 있다고 했다. 승려이긴 하지만 임진

왜란이후 유정의 공훈이 매우 크고, 자신은 충성스럽고 곧으며 절개가 있는 사람을 보

면 흔연히 사모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유정과 같은 도는 아니나 사모해 우러러 받들

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7 9)     

 표충사제영 에 나타난 18세기 사대부들의 시에는 유정이 승려라는 입장을 들어 자

비( ) 자운( ) 자공( ) 등의 시어가 많이 나타나며, 일본으로 들어가 끌려간 

동포를 데리고 귀국한 일을 칭송하면서는 자항( ) 자선( )의 시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충신으로 보아 충의( ) 충절( )이라는 시어가 훨씬 많으며, 유가의 곽재

우 조헌 고재봉 노개방 등과 다르지 않다고 찬탄하고 있다. 

76 ) 권동순(원법), ｢사명유정의 선시연구｣  50(서울: 한국선학회, 2018), p .152

77 ) 송인명, ｢분충서난록발｣ 밀양 표충사 시첩 ,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 .62

78 ) 어유구( , 1675~1740)의 ｢제분충서난록소서( )｣, 윤봉조의 ｢분충서난록발｣, 송인

명의 ｢분충서난록발｣에서 승려인 유정의 충의가 유자( )인 조헌과 고경명과 김천일과 같다고 했다. 

79 ) , ｢ ｣ 밀양 표충사 시첩 ,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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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충과 효와 절의는 유교의 기본 윤리강령이다.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세속을 떠나 임

금에게 불충하고 부모에 불효하는 승려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조선개국의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숭유억불의 정책을 펼쳤다. 임진왜란을 당해 한양 개성 

평양을 내주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는 지경에 이르자 휴정은 전국 승려에게 격문

을 돌려 의승병을 모았다. 

승려들이 전장에 뛰어든 것은 임금과 백성의 은혜를 갚고, 적군의 악업을 막기 위한 

자비심이었다. 유교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의를 중요하게 여기나 불교는 보은과 자비를 

말한다.  대승본생심지관경( ) 에는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국왕의 

은혜, 삼보( )의 은혜를 말하며, 휴정은  선가귀감( ) 에서 부모의 은혜, 군

주의 은혜, 스승의 은혜, 시주자의 은혜를 말했다. 

휴정의 심법을 이은 유정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들이 흉한 무기로 잔인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게 자비의 가르침이다’하며 금강산을 내려왔다. 연로한 휴정을 대신해 지

휘한 유정은 평양성탈환을 비롯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적진에 들어가 왜장을 만나 정

탐하고 전쟁후에도 탐적사로 일본에 들어가 끌려간 동포들을 쇄환해오고 조 일 갈등

을 해결해 이후 260년간 조 일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의승장 유정에 대한 사대부들의 평가는 시대별 조금씩 달랐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

장들과 사대부들은 의승장 유정의 충의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이들은 나라의 안

위만을 생각할 뿐 유정의 심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반면에 오랫동안 유정과 교류해온 

이산해와 허균과 같은 사대부들은 국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참전하는 승려 유정의 고

충을 이해하면서 국난이 끝나 산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임진왜란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의 두 난을 

겪은 조선은 사회동요를 다시 다잡고 향촌질서와 양반세력 유지를 위해 충의와 예를 

더욱 강조했다. 그리하여 각 지역 유림에서는 도학이 저명하고 사림의 종사( )로 

추앙받는 인물과 국난에 순절한 충신들을 배향하는 서원과 사우를 세우는데 힘을 모

았다. 유행처럼 서원과 사우들이 세워지고 유림들이 모여 제향하면서 자신들의 향촌지

배를 강화했다.

18세기 초 밀양 유림에서는 유정이 밀양에서 출생한 충신이라며 표충사라는 사당을 

지어 향사를 지냈다. 임금에 불충하고 부모에 불효한다며 불교를 비난하는 유자( )

들이 유정을 위한 유교식 사당을 짓고 이름을 ‘충을 드러낸다’는 표충( )이라 한 것

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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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이 입적한 해인사에서는 홍제암을 지어 불가( )의 전통에 따라 고승으로서의 

유정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으나, 고향인 밀양에서는 지역유생들의 건의로 표충사(

)라는 현판을 걸고 유가의 전통에 따라 호국충신으로서의 유정을 기리며 관에서 제

수를 받아 춘추로 향사를 지냈다. 

표충사가 지어지자 유정의 5대법손인 남붕( )은 표충사가 있는 백하암을 중흥하고

자 사대부들을 찾아다니며 시문을 모았다. 좌의정 우의정을 비롯한 많은 사대부들은 

백성들에게 충의사상을 심고자 표충사와 유정에 대한 시문을 지어주었다.  표충사제영 

과  분충서난록 의 서( )와 발( ), ｢표충사기｣, 그리고 시( )를 살펴보면 임진왜란이 

끝난 뒤 140년이 지났지만 사대부들은 국가와 백성을 위기에서 구한 사명당 유정의 충

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유정이 비록 승려이긴 하나 국난을 당하자 국가를 위

해 충의를 다한 자이므로 밖으로는 불자이면서 안으로는 유자라 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함에는 고경명 조헌 곽재우 노개방 등과 같은 의병장들과 같다고 했다.  

유정은 자신이 의승병을 이끌고 임진왜란에 참전하고 전쟁이 끝나고도 일본에 들어

가 끌려간 동포를 데리고 돌아온 일을 임금과 중생의 은혜를 갚는 일과 자비행으로 생

각했다. 그러나 유교의 지배이념을 가진 사대부들은 유정이 임진왜란을 통해 보여준 

활동을 나라와 임금을 위한 충의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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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Sadaebu’s Evaluation of Sam yeongdang Yu jeong ’s A ctiv ity  du 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Lee, Cheolheon

D ongguk U n iv.(gyeongju)

N ot on ly  par tic ipated  in  th e w ar o f  Japanese  inva sion  o f K orea  in  159 2  a s a  m onk  and  

rendered  d istingu ish ed  se rv ic es , bu t also  w en t to  Japan  after  th e w ar and  b rough t com patr io ts  

hom e a fte r conversing  w ith  T okugaw a Ieyasu . G overnm en t m in iste rs  and  Sadaebu  con ferred  a  

governm en t po st to  Y u jeong  and  h is ancesto rs in  th ree genera tion s  fo r h is loya lty  du r ing  th e  

na tiona l cr isis . A nd  th e  p eop le tr ied  to  ven t th e ir sp leen  by  m ak ing  Y u jeong  a  m igh ty m onk  

w ho  com pelled  Japanese  p er fo rm ing  T ao ist m ag ic .

H ow ever , Y u jeong  en te red  th e  w ar from  a  m ercifu l h ea rt to  re tu rn  th e favo r  o f th e  k ing  

and  th e  p eop le  and  s top  th e  m isdeed  o f th e  a troc iou s Japanese  invaders. A nd  he  d esired  to  

end  th e w ar a s soon  a s po ssib le  and  go  back  to  th e  m oun tain s to  d isc ip lin e  h im self.

A fte r th e  Japanese  inva s ion  in  159 2 , Sadaebu  va lu ed  Y u jeong  and  h is activ ity  du ring  th e  

w ar from  th e p ersp ectiv e  o f f id el ity , a  trad itiona l id ea  o f C on fucian ism , and  p ra ised  Y u jeong  

say ing  h e  w as a  B uddh ist on  th e ou tsid e  bu t a  C on fucian  on  th e in sid e . W h ile  Sadaebu  

in te rac ted  w ith  Y u jeong  fo r  a  long t im e  understood  h im  a s a  m ercifu l m onk  w ith  d ivin e  

pow er w ho  cam e ou t to  th e  w or ld  in  th e na tiona l c risis bu t w en t back  to  th e  m oun ta in s and  

en joyed  th e  na tu re  a fte rw ard s.

A fte r su ffe ring th e  Japanese  inva s ion  and  tw o  M anchu  invasion s, C on fu sion  scho la rs in  th e  

reg ion s w an ted  to  rebu ild  th e  d isrup ted  o rder o f lo cal so cie ty  and  secu re th e ir po sition  as  a  

dom inan t fo rc e. T hey  m ade H yangyak  from  C on fucian  id ea  and  em phas ized  loya lty  and  

cou rte sy  by  con structing  Seow on  and  Saw oo  en sh r in ing  re sp ected  C on fucian  figu 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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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ith fu l re ta in ers  sac rific ed  du ring  th e na tiona l d isa ste r. In  th e  ea rly  18 th  c en tu ry , Sa r im  in  

M iryang rega red  Y u jeong , w ho  p layed  an  act iv e ro le  du ring  th e  Japanese  inva s ion  o f K orea  in  

159 2 , a s a  loya list from  th e  lo ca l and  p roposed  to  bu ild  a  sh rin e  ca lled  P yochoongsa .

N am bung , Y u jeong’s  d isc ip le in  th e  f ifth  genera tion , took  th e con struct ion  o f P yochoongsa  

a s an  opportun ity to  rec eiv e  a  lo t o f Sadaebu ’s ep itaph s  and  literary  w ork s. T hese  w ork s  

stated  Y u jeong ’s  repaym en t o f k indness  and  m ercy bu t m ost o f th em  eva lua ted  Y u jeong  a s a  

loya l sub ject, w ho  per fo rm ed  fid e lity, a long  w ith  th e com m anders  o f pa trio tic so ld iers: Joheon , 

G ogyeongm yeong , K im cheon il, G w ak jae il.

K ey w ord s:  Sam yeongdang, Y u jeong , P yochoongsa , loyalty , char ity , g ra titude, N am bung , 

Japanese inva sion  o f K orea in  15 92


